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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의 관계: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삼원 조절효과*

 권  석  민        최  종  안†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신체 이미지 만족감은 심리적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히 여성에게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신체 이미지 만족감의 영향력에

서 성차는 기대보다 작으며, 신체 이미지 만족감 영향력의 성차는 여러 인구통계학적 변수

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자아존중

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체계적 차이가 발생하

는지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성인 남녀(N=543)를 대상으로 신체 이미지 만족감, 자아존

중감, 우울, 그리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이전 연구들과 마찬가

지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은 자아존중감과 정적 관계를, 우울감과는 부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그

리고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우울감 간의 관계가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유

의하게 조절되는 삼원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주관적 SES

가 높을수록 신체 이미지 만족과 자아존중감(혹은 우울감) 간의 정적(혹은 부적) 관련성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신체 이미지 만족이 웰빙에 미치는 효과가 성별뿐 아니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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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본인의 신체 이미지에 중요한 의

미를 부여한다. 실제, 독일에서 진행된 일반 

인구 조사(N=1,338)에 따르면 여성들이 외모

의 중요성을 5점 만점 평균 3.20점(남성: 2.91)

으로 평가했으며, 놀랍게도, 이상적 외모를 위

해 하루 평균 1.04시간(남성: 0.79)을 사용하고 

기대수명을 1.64년(남성: 1.52)까지 기꺼이 줄

일 수 있다고 답하였다(Quittkat et al., 2019). 

이는 여성들이 본인의 신체 이미지에 얼마나 

큰 주의와 관심을 주는지를 알 수 있는 결과

이다. 그런데, 여성의 신체 이미지는 자기 만

족감을 넘어 실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인의 신체 이미지에 만족하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수면(Rosenbaum et al., 

2024), 연애 및 결혼 관계(Meltzer & McNulty, 

2010; Stiles et al., 2023), 건강 행동(Becker et 

al., 2017)에서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

히나, 신체 이미지 만족도는 여성들에게 유의

한 정서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상에서 자신의 신체적 이미지에 대한 불만

을 경험할 때마다,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ala 

et al., 2021). 종합해보면, 신체 이미지는 여성

들의 웰빙, 특히 심리적 웰빙에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신체 이미지 만족감은 개인의 심리적 웰빙

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특히 이전 연구들

은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자아존중감과 우울

감에 미치는 유의한 효과에 대해 체계적인 조

사를 했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백인 여성 표

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신체 이미지 만

족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

는 결과를 일관되게 보고하였다(Mable et al., 

1986). 이러한 경향은 문화적 배경을 달리한 

표본에서도 확인되었다. 예컨대 한국 청소년 

3,65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체 이미

지 만족감은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모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You et al., 2017). 신체 이

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 간의 유

효한 관련성은 종단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에

서도 지지되었다. 특히, 종단 연구들은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웰빙의 선행 변수임 

을 보여줬다(Paxton et al., 2006; Sharpe et al., 

2018; Tiggemann, 2005). 예를 들어, Tiggemann 

(2005)은 청소년 대상으로 수집된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이전 시점 신체 이미지 불만족은 이

후 시점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지만, 

그 반대 즉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은 이후 

시점의 신체 이미지 만족감을 설명하지 못함

을 보여줬다. 이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자

아존중감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임을 시사한

다. 신체 이미지 불만족은 우울감과 정적 상

관을 보였을 뿐 아니라(Marsella et al., 1981),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는 

신체 이미지 불만족이 중증 우울증 발병을 유

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Stice et al., 

2000).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웰빙, 특히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

실은 다양한 연령과 문화권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었으나, 연구 대상이 여성에게 편중된 

경향을 보여왔다(MacNeill et al., 2017; Quittkat 

et al., 2019). 기존 연구들은 신체 이미지 만족

감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련성이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남을 보고하였으며(Lerner et al., 

1973; Thompson & Thompson, 1986; Wichstrøm 

& von Soest, 2016),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자

아존중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보다 여

성에게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

였다(Allgood-Merten et al., 1990; Fredrick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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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s, 1997; Polce-Lynch et al., 1998). 실제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체 이미지 불만족과 자아존중감 간의 부정

적 관련이 여성 집단에서 더 강하게 보고되었

다(Oney et al., 2011).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우

울감의 관계 또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두

드러지게 보고되었다. 영국의 대규모 종단 연

구에서는 신체 이미지 불만족이 여아의 우울

감 발현 위험을 약 두 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Blundell et al., 2024), 청소년 표

본에서도 체중과 체형에 대한 걱정이 이후 정

서적 문제를 예측하는 것은 여학생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Hoffmann et al., 2018). 이러

한 결과들은 수렴적으로 신체 이미지 만족감

이 여성의 심리적 웰빙에 특히 강력한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 간의 관련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가설 1.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적응

을 예측하는 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

며, 여성 집단에서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가설 1-1.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자아존중감

을 예측하는 정적 효과는 여성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2.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우울감을 

예측하는 부적 효과는 여성 집단에서 더 강하

게 나타날 것이다.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심리적 웰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지지되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웰

빙에 미치는 영향력에 유의한 성차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먼저, 신

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유의하게 나타나며, 

그 강도에서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Davison & McCabe, 

2006; van den Berg et al., 2010). van den Berg와 

동료들(2010)은 청소년과 성인을 모두 포함한 

표본을 대상으로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

존중감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는데, 이 둘 간의 

상관에서 유의한 성차는 관찰되지 않은 것으

로 보고하였다. 종단 자료를 활용한 Mellor 등

(2010)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신체 이미지 불만족이 31세 미

만 여성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했으나 남성과 

31세 이상 여성에게서는 유의한 효과가 발견

되지 않았다. 또한, Mintz와 Betz(1986)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의 성차가 체중을 

통제하면 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신체 이미

지 만족감과 우울감에 관한 이전 연구에서도 

성차에 대한 혼재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신체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자기 평정 혹은 

이상적 신체 이미지와 현재 신체 이미지 인

식 간의 큰 괴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우울감을 유발하였고, 성별에 따라 그 정도

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Davison & McCabe, 2006; Mintz & Betz, 1986; 

Solomon-Krakus et al., 2017). 또한, 일부 연구에

서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우울감 간의 관련

성이 오히려 남성 참가자들에게만 유의하게 

나타나기도 했다(McCaulay et al., 1988).

앞서 소개된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웰빙, 

특히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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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서 언제나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여성의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다른 요

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신

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효

과의 성차를 조절하는 숨겨진 조절 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여러 연

구에서 인종과 국가를 조절 변수로 가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일관된 결과를 발견하지는 못했다(Gillen & 

Lefkowitz, 2012; Ladd et al., 2022; Miller et al., 

2000). 예컨대 BMI를 통제한 연구에서는 백인 

여성이 아시아 및 흑인 여성보다 외모에 대한 

행복감이 낮게 보고되었으나, 메타분석에서는 

인종 간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Grabe & Hyde, 2006; Roberts et al., 2006). 또

한 세계 10개 지역 여성 7,43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미국 여성이 다른 지역 여성보

다 더 큰 신체 불만족을 보고했으나, 그 효과 

크기는 매우 작아 대규모 표본에 의한 과대추

정 가능성이 지적되었다(Swami et al., 2010). 예

상과 달리, 문화나 국가가 신체 이미지 만족

감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성차

를 조절하지 못한 것은 서구화가 이미 세계적 

현상이 되어 지역 간 혹은 문화 간 차이가 유

명무실해진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여성

들의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한 사회 내에서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역할을 탐색해보았

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신체 이미지와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은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McLaren(2007)은 고도성장 국가의 고 사회경제

적 지위 여성에게서 높은 체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빈번하게 나타남을 제시하며, 신체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수단으

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van 

den Berg와 동료들(2010)은 여성 표본에서 부모

의 교육 수준이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

중감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결과를 보고하

였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여

성들일수록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가 더 커지는 일부 양상이 관찰되었

다. 본 연구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기

존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였다  

가설 2.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웰빙

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2-1. 자아존중감에 대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의 정적 효과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

위가 낮은 여성보다 높은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2. 우울감에 대한 신체 이미지 만족

감의 부적 효과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보다 높은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

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권석민․최종안 /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의 관계: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삼원 조절효과

- 775 -

본 연구

본 연구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심리적 웰

빙 간의 관계와 그 성차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지 체계적으로 검

증하였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신체 이미지 

만족감은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여성들에

게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도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

존중감 및 우울감 간의 관련성이 여성 응답자

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1). 또한, 이러한 성차가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를 높게 지각하는 여성일수록 신체 이미지 만

족감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 간의 관계가 더

욱 밀접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가설 2). 주요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 성인 남녀 

543명으로부터 수집된 신체 이미지 만족감, 

자아존중감, 우울감,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측정치를 활용하여,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을 

결과 변수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을 예측 변

수로, 그리고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를 조절 변수로 포함하는 조절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방  법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대학 기관심의위원회(IRB)의 승인

을 받은 서울 소재 대학교의 종단 연구 자료 

중 일부를 활용하였다(IRB No. 1903/002-005). 

구체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

생 543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종단 자료 중 본 

연구의 관심 변수(즉, 신체 이미지 만족감, 자

아존중감, 우울감, 성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모두를 포함한 한 시점 자료를 활용하

였다. 결측과 이상치로 인해 분석에 제외된 

참가자는 없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

은 설문 시점 기준으로 29.14세(SD = 3.75)

였으며, 남성이 284명(52.3%), 여성이 259명

(47.7%)으로 총 543명이었다. 측정 시점을 기

준으로 연애 중인 참가자 219(40%)명, 기혼자 

141명(26%), 독신 183명(33%)이었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신체 이미지 만족감,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자아존중감, 우울감을 측정

하기 위하여 사용된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신체 이미지 만족감

신체 이미지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7점 

척도(1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 = “매우 

만족한다”)형식의 단일 문항(예: “전반적으로 

본인의 신체 이미지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을 사용하였다. 신체 이미지를 측정하는 다양

한 도구가 존재하나 신체 이미지 영역에서 일

반적으로 알려진 신체 이미지 감각의 성차를 

고려하기 위해 신체 이미지 만족감 척도를 사

용하였다. 남녀에게서 나타나는 신체 이미지 

감각의 차이(김완석, 2007; Halliwell & Dittmar, 

2003)는 만족감을 통해 동등한 수준으로 수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측정이라 볼 수 있

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신

체 이미지를 전체적이며 기능적으로 지각하고 

여성은 부분적이며 과시적으로 지각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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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신체 부위 마다 만족감을 평가한 평균값

을 사용하는 기존의 척도는 성별의 차이를 과

소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체 이미

지 만족감을 단일 문항을 통해 측정하는 것은 

신체 이미지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상이한 인

식을 포괄적으로 포착하고 만족감으로 수렴시

킬 수 있어 효과적인 측정치라 할 수 있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신체 이미지 만족감은 

4.22(SD = 1.49)였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MacArthur 사다리 척도를 사용하였다(Adler et 

al., 2000). 본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를 10

개의 층으로 나누었을 때 자신이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하였다. 맨 

위층은 상류층(예: 10 =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가장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맨 아래층은 하류층(예: 

1 =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교육

을 적게 받고, 가장 나쁜 직업을 가졌거나 직

업이 없는 사람)을 나타낸다. 본 연구 참가자

들의 평균 주관적 SES는 10단계 중 6.90(SD = 

1.51)였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89)

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

는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형식의 총 10문항(예: “다른 사

람들과 동등하게 비교했을 때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 믿는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자아존중감 문항들의 

평균값이 이용되었고 평균값 계산에 앞서 5개

의 역문항을 역채점하여 평균값이 클수록 자

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했다. 자

아존중감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15이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평균 자아존중감은 5.44(SD = 

1.05)였다.

우울감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역학 연구 센터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조맹제, 김계희(1993)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우울감 척도는 4점 척도(0 = “극히 드

물다 1일 이하”, 3 = “대부분 그랬다 5-7일”) 

형식의 총 20문항(예: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가족이나 친

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20개의 자아존중감 문항들의 평균값이 이

용되었고 평균값 계산에 앞서 4개의 역문항을 

역채점하여 평균값이 클수록 우울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했다. 우울감의 내적일치

도 계수는 .923이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평균 

우울감은 .66(SD = .49)이었다.

결  과

기술통계분석 결과 및 주요 변인 간 상관분

석 결과를 남녀로 구분하여 표 1에 제시했다. 

이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신체 이미지 만족

감은 심리적 웰빙 지표들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신체 이미지 만족감은 자아존중감

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전체: r = .416 / 

남: r = .427 / 여: r = .415), 우울감과는 부적

인 상관을 보였다(전체: r = -.386 / 남: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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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M SD

1. 신체 이미지 만족감 - .158* .415*** -.397*** 4.26 1.47

2.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195*** - .284*** -.212*** 6.95 1.38

3. 자기존중감 .427*** .353*** - -.718*** 5.33 1.00

4. 우울 -.391*** -.310*** -.743*** - .73 .49

M 4.18 6.85 5.54 .60 - N=259

SD 1.51 1.61 1.09 .48 N=284 -

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는 여성(명), 아래는 남성(명)에 해당.

*p < .05, **p < .01, ***p < .001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성별 별 상관관계

-.391 / 여: r = -.397).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 자아존중감과 우울

감을 결과 변수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을 예

측 변수로, 그리고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조절 변수로 하는 조절 모형 분석을 

시행했다. 분석에는 SPSS PROCESS macro(Model 

3; Hayes, 2013)를 활용했다. 먼저, 자아존중감

을 결과 변수로 포함한 조절 모형 분석을 실

시하였다. 해당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

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신체 이미지 만족감(β 

= .369, p <.001),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β 

= .271, p < .001) 그리고 성별(β = -.270, p 

< .001)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신체 이미

지 만족감이 높을수록,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를 지각할수록, 그리고 여성에 비해 남성 응

답자가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유의한 이원상

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예상과 달

리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성별 간의 유의한 

이원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관적 사

회경제적 지위와 그 상호작용이 함께 고려된 

본 연구에서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

중감 간의 긍정적 관련성의 정도에서 남녀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가설 1-1 기

각).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이

원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예상했던 신체 이미지 만족감, 

성별, 그리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간의 유의미

한 삼원상호작용이 나타났다, β = .176, F(1, 

535) = 5.587, p = .019. 이는 신체 이미지 만

족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정도가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

라 상이함을 의미한다. 

삼원상호작용의 세부적인 양상을 탐색하기 

위해, 남녀로 구분하여 이원 상호작용과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

구의 주 관심사인 여성에서 신체 이미지 만족

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달라지는 추세가 관찰되었다(b = .045, SE = 

.027, p = .09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 이

미지 만족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지

각하는 여성보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

각하는 여성에게서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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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변인 : 자아자존감 R2 = .258

예측변인 b SE LLCI ULCI

신체 이미지 만족감(A) .261*** .037 .188 .333

성별(B) -.284*** .080 -.441 -.128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C) .190*** .034 .122 .258

A * B -.006 .054 -.112 .099

A * C -.037 .021 -.079 .004

B * C -.019 .054 -.126 .088

A * B * C .083* .035 .014 .151

단순 기울기 분석

B C b SE t LLCI ULCI

자아존중감

남성

-1SD .317*** .046 6.928 .227 .407

M .261*** .037 7.060 .188 .333

+1SD .205*** .052 3.955 .103 .306

여성

-1SD .186** .059 3.150 .070 .302

M .254*** .039 6.476 .177 .331

+1SD .323*** .055 5.814 .214 .431

주. * p<.05, ** p<.01, *** p<.001. 성별 더미(남성=0, 여성=1). 모든 예측변인은 평균중심화.

LLCI: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 ULCI: 95% 신뢰구간에서의 상한 값.

표 2. 자아존중감에 대한 삼원상호작용 분석과 단순 기울기 분석

주. *p<.05, **p<.01, ***p<.001

그림 2. 자아존중감에 대한 단순 기울기 그래프

(+1 SD: β = .456 vs. -1 SD: β = .263). 이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간의 긍정

적 관련성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각하

는 여성들에게서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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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변인 : 우울감 R2 = .217

예측변인 b SE LLCI ULCI

신체 이미지 만족감(A) -.107*** .018 -.142 -.072

성별(B) .163*** .038 .088 .237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C) -.073*** .016 -.105 -.041

A * B -.014 .026 -.065 .036

A * C .011 .010 -.009 .031

B * C .014 .026 -.037 .065

A * B * C -.033* .017 -.066 -.001

단순 기울기 분석

B C b SE t LLCI ULCI

우울감

남성

-1SD -.124*** .022 -5.702 -.167 -.081

M -.107*** .018 -6.089 -.141 -.072

+1SD -.090*** .025 -3.653 -.138 -.042

여성

-1SD -.088** .028 -3.146 -.144 -.033

M -.121*** .019 -6.501 -.158 -.085

+1SD -.154*** .026 -5.853 -.206 -.103

주. *p<.05, **p<.01, ***p<.001. 성별 더미(남성=0, 여성=1). 모든 예측변인은 평균중심화.

LLCI: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 ULCI: 95% 신뢰구간에서의 상한 값.

표 3. 우울감에 대한 삼원상호작용 분석과 단순 기울기 분석

을 지지하는 결과이다(가설 2-1 지지). 

추가적으로, 남성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이

원상호작용과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시행하였다. 

남성 응답자들에게서 이원상호작용 경향성이 

발견되었는데(b = -.037, SE = .022, p = .090), 

이는 여성 응답자들과는 반대의 양상이었다.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높은 주관적 사회경

제적 지위를 지각하는 남성보다 낮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각하는 남성에게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더 큰 것을 발견했다(+1 SD: β = .290 

vs. -1 SD: β = .448). 남성 응답자에서 관찰된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

위 간의 상호작용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

에 대해서는 종합 논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이어서 결과 변수를 우울감으로 투입하여 

동일한 분석을 진행했다. 주요 결과는 표 3을 

통해 제시하였다. 먼저, 우울감에 대한 신체 

이미지 만족감(β = -.327, p < .001),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β = -.224, p < .001) 그리고 

성별(β = .334, p < .001)의 유의한 주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낮을수

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지각할수록, 그리

고 남성에 비해 여성 응답자들이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경험함을 보여준다. 우울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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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05, **p<.01, ***p<.001

그림 3. 우울감에 대한 단순 기울기 그래프

성별과 신체 이미지 만족감 간의 유의한 이원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관적 사회경

제적 지위와 그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한 본 

연구에서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우울감 간

의 부정적 관련성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더 

두드러지는 성차를 확인할 수 없었다(가설 1-2 

기각).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체 이미지 

만족감, 그리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

별의 이원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앞선 자아존중감 분석과 마찬가지로, 우울

감에서도 신체 이미지 만족감, 성별, 그리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유의한 삼원상

호작용이 관찰되었다, β = -.153, F(1, 535) = 

4.005, p = .046.

발견된 삼원상호작용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

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

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여 이원상호작용과 단순 

기울기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먼저, 여성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신

체 이미지 만족감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간에 상호작용 경향성이 나타났다(b = -.022, 

SE = .013, p = .103).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지각하는 여

성에 비해 스스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하는 여성에게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1 SD: β = -.472 vs. -1 SD: β 

= -.270). 이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우울감

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하는 여성들에게서 더 강하

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과 부합하는 결과이

다(가설 2-2 지지). 다음으로 남성 응답자들에

게서도 이원상호작용 경향성이 발견되었는데(b 

= .011, SE = .010, p = .257), 이는 여성 응답

자 결과와는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단순 기

울기 분석 결과, 낮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

위를 지각하는 남성에 비해 높은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를 지각하는 남성에게서 신체 이

미지 만족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 더 작은 것을 관찰하였다(+1 SD: β = 

-.275 vs. -1 SD: β = -.379).

논  의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

계를 탐구한 이전 연구들에서 신체 이미지 만

족감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가 남성보



권석민․최종안 /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의 관계: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삼원 조절효과

- 781 -

다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와 남

녀 간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혼재되어 보고되

고 있다. 본 연구는 비일관된 결과가 숨겨진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의 조절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 이미지 만족감은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신체 이미

지 만족감이 높은 참가자들일수록 자아존중감

은 높고, 우울감은 낮게 보고하였다. 신체 이

미지 만족감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는 국내

에서도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지만

(맹성준, 한창근, 2017; 박민향, 한헌석, 2022; 

신혜숙, 백승남, 2017; 이병혜, 2009), 본 연구

는 충분한 크기의 2-30대 성인 표본을 이용하

여 그 효과를 재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자아

존중감과 우울감을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강점과 약점에 미치

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갖는다. 단순 상관 계수값을 비교한 결

과,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우울감 간 관련성 강도

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r자아존중

감∣= .416 vs∣r우울감∣= .386, Z = 1.057, p = 

.145). 즉, 신체 이미지 만족도는 자아존중감

과 우울감에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신체 이미지 만족감

이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유

의한 성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

존중감과 우울감 모두에서 신체 이미지 만족

감과 성별 간의 유의한 이원상호작용이 관찰

되지 않았는데 이는 신체 이미지 만족도의 

영향이 여성에게 보다 두드러진다는 이전 연

구(Allgood-Merten et al., 1990; Fredrickson & 

Roberts, 1997; Lerner et al., 1973; Polce-Lynch 

et al., 1998; Thompson & Thompson, 1986; 

Wichstrøm & von Soest, 2016)와는 배치되는 결

과로서 단순히 신체 이미지 만족도의 효과가 

성별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

다(Davison & McCabe, 2006; van den Berg et al., 

2010; Wilcox,1997). 마지막으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에 미치는 영

향에서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동

시에 조절 변수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즉,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모두에서 신체 이미지 

만족감 × 성별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

록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자아존중감(혹은 우

울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혹은 부적 영향)이 

강해지는데 반해, 남성의 경우에는 반대의 양

상을 보였다. 이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의 효

과가 단순히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아니

라 성별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호작용에 의

해 달라짐을 보여주는 최초의 경험적 증거이

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신체 이미

지 만족감의 성차 효과가 일관되지 않게 보고

된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연구 참가

자들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강하게, 혹은 그 반

대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연구에 참여한 

다수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

하는 경우라면 신체적 이미지 만족감이 남성

보다 여성의 심리적 웰빙에 더 큰 영향을 미

치는 결과를 나타내기 쉽고, 반대로 주로 낮

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각하는 개인들이 연

구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의 

영향력에 남녀 간 차이가 없거나 혹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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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서 더 큰 결과를 보이기 쉽다. 따라

서, 신체적 만족감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와 그 성차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후

속 연구에서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

절 효과를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연구 표본

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하는 여성들

에게 신체적 이미지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원인을 본 연구 결과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규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관련 연구에서 가능

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주관적 사회경제

적 지위는 사회적 사다리에서 개인이 어디에 

위치한다고 느끼는지에 관한 인식이며(Kraus et 

al., 2009), 단순한 자원 보유량을 넘어 자기개

념의 핵심적 일부를 형성한다(Kraus et al., 

2012).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각하는 개인

일수록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통제하려는 주

체성(agency)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ndura, 2006; Bem, 1972; Boileau et al., 2024; 

Gecas, 1982; Hogan, 1982; Mahadevan et al., 

2021; Wylie, 1974). 그런데, 여성에게 신체적 

매력은 주체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신

체적 매력을 높이는 여성일수록 자기주장이 

강하고(Blake et al., 2020), 직무 관련 자기효능

감이 높으며(Nistor & Stanciu, 2017), 가정 내 

주도권을 보인다(Li et al., 2022). 따라서, 본인

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하는 여성들

은 긍정적 신체 이미지를 주체성의 신호로 간

주하고(Krems et al., 2022), 신체 이미지 만족을 

자기 주체성 충족, 그리고 신체 이미지 불만

족을 자기 정체성 위협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Festinger, 1957; Swann, 1983). 다시 말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하는 여

성에게 신체 이미지 만족은 자기 주체성을 확

인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동했을 수 있다. 이

러한 가설적 설명은 후속 연구에서, 여성의 

심리적 웰빙에 나타나는 신체 이미지 만족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간 상호작용이 실제

로 자기 주체성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직접 검

증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과는 반대되는 방향으

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신체 이미지 만

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 간의 관계를 조

절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여성들과는 달

리, 신체 이미지 만족도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지각하는 남성들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

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흥미롭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로, 심리적 

배후 기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남성의 신체 이미지가 여성과 달리 전체론적

이고 기능적인 측면으로 이해된다는 선행 연

구(Franzoi et al., 1989; Halliwell & Dittmar, 

2003)에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본인의 주

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지각하는 남성

은 지위 경쟁에서 불리함을 자각하고, 이에 

따라 신체적 매력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전략

적 자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

해, 스스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지각하

는 남성들은 신체 이미지 만족을 단순한 외모 

평가가 아닌 자기 자원의 핵심적 지표로 간주

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남성 집단에

서 관찰된 신체 이미지 만족도와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간의 상호작용을 재검증하고, 그 

기제를 체계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체 이미지 만족도가 남녀의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지각된 사회경

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보여줌으로써, 신체 이미지 연구 분야에서 그

동안 알려지 않았던 새로운 조절 변수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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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주관적 사

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

는 새로운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 연구 영역의 확장에도 기여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신체 이미지 만족감을 측정하

기 위해 단일 문항 척도를 사용하여 신뢰성

과 설명력의 한계가 존재한다. 물론 삶의 만

족감(Cheung & Lucas, 2014; Gnambs & Buntins, 

2017; Lucas & Donnellan, 2012), 직무 만족감

(Nagy, 2002), 관계 만족도(Fulop et al., 2020)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단일 문항 만족도 척도의 신

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으나, 후속 연

구에서는 다문항․다요인 측정을 통해 신뢰성

과 설명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

구에서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만을 고려했

을 뿐,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 효과

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최근 연구(Laurin et al., 

2024; Tan et al., 2020)에 따르면 객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상관은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rmeta=.32, 

r=.11~.26).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주관

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 효과가 객관적 사

회경제적 지위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신

체 이미지 만족도의 효과에 미치는 심리적 기

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연구 표본은 동대학교의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교육 수준이 동

일한 한계를 갖는다. 다만, 가계 소득 측정치1)

1) 연구 참가자들은 세전 월 평균 가구 소득을 1

부터 11까지 100만원 단위(1=100만 원 미만, 

2=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가 있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대신 가계 

소득을 조절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존감(b = .016, SE =.019, F(1, 535) 

=.698, p = .404)과 우울감(b = -.017, SE 

=.009, F(1, 535) = 3.69, p = .055) 모두에서 

신체 이미지 만족감 × 성별 × 가계 소득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객관

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교육 수준과 

직업군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적 분석 결과로, 

추후 연구에서는 학력, 직업, 소득이 다양한 

연구 표본을 대상으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

위와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 효과를 

통합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는 상관 연구로서의 방법론적 한

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귀분석만

으로는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하며, 구체적

인 심리적 기제 역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과 

신체 이미지 만족감을 조작하는 실험 연구를 

통해 자존감과 우울감에 대한 효과와 변인들 

간의 엄밀한 인과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밝혀냈다. 신

체 이미지 만족감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5=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8=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9=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0=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

만, 11=1,000만원 이상)로 응답하였다. 참가자들

의 평균 가계 소득은 7.50(SD= 2.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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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웰빙에 더 큰 영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신체 

이미지 불만족이 특히 상위 계층 여성들의 심

리적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이러한 결과는 화장품과 미용 시술과 같

은 신체 매력 관련 상품 소비 역시 상위 계층 

여성의 심리적 적응/부적응과 밀접한 연결될 

가능성 또한 제안한다. 따라서, 향후 신체 이

미지 만족감의 영향력과 신체 이미지 인식 개

입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에서는 주관적 사

회경제적 지위를 주요한 변수로 반드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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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s of Body Image Satisfaction with Self-Esteem and Depression: 

A Three-Way Moderation by Gender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Seokmin Kwon          Jongan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Body image satisfaction is often link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especially among women, yet recent 

work suggests smaller and demographically contingent gender differences. We tested whether associations 

between body image satisfaction and self-esteem/depression vary by gender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SSS). Adult men and women (N = 543) reported body image satisfaction, self-esteem, depression, 

and SSS. Body image satisfaction correlated positively with self-esteem and negatively with depression. 

Notably, three-way interactions (Body Image Satisfaction × Gender × SSS) were significant, indicating 

moderation: among women, higher SSS strengthened the positive association with self-esteem and the 

negative association with depression; among men, higher SSS attenuated these link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connections between body image satisfaction and well-being depend jointly on gender and 

SSS, refining theory on when-and for whom-body image relates to well-being.

Key words : body image,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depression, gender differences, mo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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